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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약

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불확실성 확대로 급랭1/4

◦ 분기 소비자태도지수 는 표준화지수 기준 로 전 분기보다 하락1/4 83.2 7.9p ｢ ｣

․ 탄핵정국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체감경기 급랭, 

◦ 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 모두 크게 하락

․ 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 와 미래생활형편지수 는 각각 전 분기 대비 1/4 11.6p, ｢ ｣ ｢ ｣

하락5.5p 

◦ 서울의 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 는 전 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미래소비1/4 2.9p , ｢ ｣ ｢

지출지수 는 전 분기보다 상승2.8p ｣

생활 자금 중심으로 가계 부채 보유 가구 이상 늘어10%p 

◦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로 전 분기 대비 증가64.7% 11.5%p 

․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 순위는 주택 관련 자금 이나 순위를 합하면 생활 1 ‘ ’ , 1~3 ‘

자금 이 가장 높게 조사’

◦ 대출 이용처는 시중은행 이 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카드사 보험‘ ’ 78.5% , ‘ ’ 45.3%, ‘

사 저축은행 등의 순’ 6.8%, ‘ ’ 4.8% 

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이용처도 시중은행 카드사 보험사 순‘ ’(76.1%), ‘ ’(13.2%), ‘ ’(3.9%) 

정부 차원의 경기불황 대책 마련 시급

◦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조기 대선에 따른 경기 활성화 기대감도 크지 않은 편

․ 서울시 내 구별 상공회 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업황 수준을 21

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락

․ 년 분기 대비 업황 수준은 로 조사2016 1/4 (100%) 74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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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판매 부진과 방문객 감소

◦ 가 판매저하 및 방문객 감소 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41.5% ‘ ’

․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타격이 큰 편

◦ 정부 및 지자체에 바라는 정책 순위는 소비 회복 등 경기부양 으로 차지1 ‘ ’ 32.3% 

․ 소상공인들은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일정 수준 이상

의 내수가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을 희망

․ 현 시점에서는 지자체보다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중요하다는 의견 부각

․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내 업체 중심의 지원에 초점

전통시장별 특화 아이템으로 스스로 활로 모색

◦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은 많이 개선된 상태이나 경기불황 때문에 방문객이 

많이 준 상태

◦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시장은 특색을 살린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자구책 마련

․ 타임세일 시장 공용쿠폰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청년층 주도의 야시장 등 추진, , , 

채워지지 않는 소비자 주머니에 대내외 악재까지 이중고‘ ’

◦ 전년 동기 와 비교한 명동 상권 매출은 내수침체와 중국 관광객 방문 감소로 (100%)

수준으로 급감40~50% 

◦ 중국 바이어 의존도가 큰 동대문 관광특구의 매출 수준은 수준으로 하락70~80% 

◦ 홍대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매출 부진의 주 요인은 경기 침체, 

◦ 동남아 관광객 유치 내국인 선호도 제고 등 시장 다변화 및 다양한 볼거리 와 즐길, ‘ ’ ‘

거리 를 개발할 필요’

․ 특히 동남아 관광객들은 이나 등 한류 문화에 관심이 높아 쇼핑활K-pop K-drama 

동뿐만 아니라 공연장 및 기획사 방문 등 다양한 활동 수행


